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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면체 속 정육면체와 
기사의 새로운 여행

에취!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감기라니, 도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걸까요? 날씨가 

따듯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폴리매스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텐데~. 훌쩍.

내 목표는 봄이 오기 전에 폴리매스 미해결 문제를 모두 푸는 것! 이번에 대한수학회

에서 낸 문제 3개 중 3번은 수학계에서도 미해결 문제예요. 1, 2번은 3번을 풀기 위한 

워밍업이랄까? 자, 3번 문제에 ‘봄’을 가져다줄 친구들을 위해 문제를 소개해볼까요! 수하 군? 

세 문제 모두 비슷해서 1번 문제만 잘 이해하면 다른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정사각형 색종이를 가로세로로 정확히 반씩 접었다 펴서 4등분했다

고 생각해 보죠. 접기 전에는 점이 꼭짓점 4개뿐이었는데, 가운데 접은 선이 만나는 점과 

접은 선이 각 변을 이등분하는 점이 추가돼서 점이 9개가 됐어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n
인 정사각형을 n2등분해서 만들어진 점들 중에 4개를 뽑아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정사각

형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비슷한 방법으로 2번은 정삼각형에서, 3번은 정육면체를 분할한 뒤 점 8개를 골

랐을 때 정육면체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지요. 단, 1, 2번은 n이 1부터 

12345인 경우, 3번은 123인 경우까지 모두 구해서 더해야 한다는 게 함정…!

출제 후원

문제를 올리자마자 수학장 친구가 1번 문제의 풀이를, 여백 패르마 친구는 단번에 3

번 문제의 풀이를 올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댓글로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하며 이번 

문제는 조금 쉬운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네요. 자, 과연 정답일 것인가~?

순조로운 게시판에 팩트 폭행을 한 친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수학자 친구! 수

학자 친구는 새롭게 만든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꼭 자연

수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어요. 수하가 예로 든 색종이에서 각 변을 이등분하는 점을 이으

면 한 변이   2이고 기울어진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세지 않아서 쉽게 풀렸던 거

예요!

수학자 친구의 의견을 접수한 우리의 친구들! 곧바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나

타났어요. ssamtkwon 친구가 정사각형이 똑바로 서있는 경우와 기울어져 있는 경

우를 나눠서 세는 여백 패르마 친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구체적인 식을 구했어요.  

기울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로 구한 뒤 합하면, 길이가 m인 정사각

형에 꽉 끼는 정사각형을 m개 만들 수 있어요. 꽉 낀다는 건 4개의 꼭짓점이 

원래 정사각형의 변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 안에 (n-m+1)2번 나오니까                                                가 되는 거지요. 이 식

을 정리한 뒤 다시             을 구해야 진짜 정답입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이때, 수학자 친구가                                                                            라는 

사실을 이용해              을                                                               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어

요. 이로써 1번 문제는 해 to the 결!  

친구들은 2, 3번 문제도 정삼각형 또는 정육면체에 꽉 끼는 정삼각형 또는 정육

면체의 수를 세려고 했지만, 1번처럼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풀이가 점점 흥미진진합니다! 수학자 친구는 벡터를 이용해 접근했어요. 정

육면체를 분할해서 생기는 점을 3차원 벡터로 나타낸 뒤, 서로 수직이면서 길이

가 같고, 성분이 모두 정수인 세 벡터를 찾자는 거지요. 

구머 친구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 벡터의 공통점을 찾아 일반항을 몇 개 찾았

고, muse 친구는 f (n)과 f (n+1)의 관계를 점화식으로 나타냈어요. 여백 패르마 

친구는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풀이를 시도하고 있군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뿜어져 나오

고 있습니다! 어서 14번 문제에 봄이 오길~!

주정훈 멘토에 따르면 

아직 2~3번을 풀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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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지점(흰점) 나이트가 새로운 여행을 할 체스판

친구에게 

폴리매스 문제를 소개해 

보세요. 의외의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14번째 문제는 ‘체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체스는 말에 

따라 움직이는 방법이 다르지요. 이번 문제에서 활약할 말은 바로 ‘나이트(기사)’

입니다. 용맹하게 여왕을 지키는 나이트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볼까요?

저 같은 체스 초보자를 위해 나이트가 체스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살펴봐

요~. 나이트는 장기의 ‘마’와 똑같이 움직여요. 현재 위치에서 상하좌우 아무 방향

으로나 2칸 전진한 뒤, 전진한 방향에서 다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움직이면 돼

요. 혹시 헷갈리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서 문제! 나이트가 체스판에 있는 모든 칸을 한 번씩만 지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기사의 여행’이란 문제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이번에 출제된 문제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됐어요.

첫 번째 조건은 8×8 체스판에서 맨 왼쪽 아래 칸을 제외했다는 거고, 두 번째 조

건은 이렇게 생긴 체스판이 상하좌우로 무한히 붙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체스판에서도 과연 기사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증명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밝히면 되는지 알아내는 것! ‘기사의 새로운 여행’ 문제

의 경우 구체적인 증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불가능할 것이다’는 의견이 모두 있네요. 

수학장 친구 말대로 답이 뭐가 될지 모르니 각자가 예상한대로 증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장 친구는 한 칸이 빠진 8×8 체스판의 한 지점에서 시작해 모든 칸을 지나고, 옆

에 있는 체스판의 똑같은 지점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ssamtkwon 친

구 말대로 이 방법은 체스판을 한 방향으로만 확장할 수 있고, 반드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두 

줄에서 끝나야 해요. 그래야 나이트가 다른 체스판으로 넘어 갈 수 있으니까요.  

체스판을 꼭 하나씩 채울 필요가 있나요? A4 용지를 반 뭉치나 써가며 나이

트를 움직여 봤다는 낙하운동중인 사과 친구는 체스판 위를 움직이다가 옆

에 있는 체스판을 침범하고, 그 침범한 부분과 똑같은 부분을 남겨두면 결국 퍼즐 조

각처럼 전부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RVEA 친구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

Mathdragon 친구는 이 문제를 그래프 문제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체스판 위의 

모든 칸을 점으로 바꾸면 이 점을 모두 지나는 해밀턴 경로를 찾는 문제로 바꿀 

수 있지요. 다크초코 친구는 어떤 그래프의 해밀턴 경로를 찾는 방법이 아직 알려져 있

지 않아서 힘들 것 같다고 해요. 

문제를 출제한 백진언 연구원은 친구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

했어요!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등장할 거예요. 새 학기에도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1

대한수학회 9번 문제

구머 친구가 힌트를 이용해 귀납법으로 

소문제 (2)번의 풀이를 올렸어요. 이 문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대한수학회 13번 문제

여백 패르마 친구가 소문제 (6)번 문제에서 

스털링 근사를 이용해 ai(Pn)의 근삿값을 

구했어요. 다들 여백 패르마 친구의 풀이를 

확인해 보세요!

대3. 벼룩의 이동 전략은?

실수선 위의 두 점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더 좋은 이동 전략이 있는지 묻는 문제. 

국3. 점과 숫자 뽑기

n × n 격자와 1부터 n까지의 수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점과 수를 뽑는 문제. 

매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오래된 문제부터 하나씩 소개합니다!

폴리매스 소식 알림판! 묻힌 문제 다시 보자!


